
도코보 - 면사용 정방기로 양모 100% 실 개발  

도코보(同興紡)는 면사용 링 정방기로 양모 100% 소재 “면방 울(綿紡 

wool)”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.  

이제까지는 면사용 정방기로 양모를 방출하면, 섬유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

방적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방적 유제(spindle oil) 사용이나 습도 조정 등

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 면이나 레이온 등과 혼방하는 

것이 보통이다. OE 정방기에서는 다이와보를 비롯한 몇몇 공장에서 양모 

100% 실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지만, 면사용 링 정방기로 양모 100% 소재 

개발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었다.  

도코보가 개발에 성공한 “면방 울”은 실의 표면이 매끄럽고 양모 제품에서 

흔히 볼 수 있는 피부에 따끔따끔한 느낌을 주는 일도 거의 없다는 것이 특

징으로 꼽히고 있다.  

용도는, 가을용으로 여성들이 내의와 외의와의 사이에 입는 중의(中衣)나 

아우터(outer) 소재로 판매되고 있다. 30수 니트 소재로서 1m에 2,000엔 전후

로 판매되고 있는데, 판매 초부터 몇몇 수요자와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. ♣  


